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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hina
1-1 중국 온라인 유아용품 시장 성장세

  주요내용

 ‌�징동닷컴이 지난해 유아용품 시장에서 최대 매출실적을 달성했으며 분유와 기저귀 2개 품목의 시장 점

유율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함. 보도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 분유 거래 데이터

에서 B2C 점유율은 73.0%이고 C2C 플랫폼 점유율은 27.0%임. 그중 징동닷컴이 40.3%로 1위를 기록했

고 티몰(天猫)이 27.7%로 2위, 쑤닝(苏宁易购)은 10.9%로 3위를 각각 차지함. 특히, 징동과 티몰의 시
장점유율이 전년 대비 모두 성장하는 추세이고 두 온라인몰 시장점유율이 56.5%에서 64.2%로 크게 성

장했음

 ‌�유아용품 소비층은 중국 로컬 브랜드에 비해  해외 브랜드를 더 선호하고 있음. 분유 거래금액 기준으로 

TOP3 브랜드는 와이어스(惠氏), 프리소(美素佳兒), 매드존슨(美讚臣)이었고, 기저귀 거래금액 TOP3 

브랜드는 하기스(好奇), 카오(花王), 팸퍼스(幫寶適) 등으로 인기 있는 브랜드는 모두 해외 브랜드가 차
지하고 있음

 ‌�2015년 중국 모바일몰 쇼핑시장 거래 규모는 점유율이 55%에 달했고 처음으로 PC 온라인몰을 추월했음 

하지만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함. 업계 관계자는 ‘유아용품 온라인몰의 품목은 제한

되어 있고 주기가 짧으며 제품 제고를 남겨둘 수 없는 등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음. 따라서 앞으로 유아

용품 온라인몰의 소비환경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말하고 산모와 유아동을 대상

으로 하는 유아용품 이외의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O2O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음

 시사점

 ‌�중국 온라인 대기업들의 영유아 전문 쇼핑몰 투자가 증가하는 등 온라인 소비 중심의 유아용품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임

 ‌�젊은 세대의 소비 파워를 고려하여 온라인 채널을 통한 홍보·판매 수단을 구축하고 오프라인 채널은 제

품 사전 체험이 가능한 보조 채널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

지구촌 리포트ㅣ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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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한국산 쌀 대 중국 수출 개시 급물살

  주요내용

 ‌�대 중국 한국 쌀 수출 준비 완료

- ‌�한국 쌀 중국 수출 검역협상 기본합의(’15.10) →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한국 쌀 수입 비준 및 

검역요구 공고(’15.12.17) → 질검총국 한국 쌀 생산가공기업 실사(’15.12~’16.1) → 질검총국 대 중국 쌀 

수출 가능 생산가공기업 6개소* 공고(’16.1.13)

      * ‌�이천남부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경기), 광복영농조합법인(충북), 서천군 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충남), 

유한회사 제희(전북), 오케이라이스센터(전남), 동송농협(강원)

 중국 쌀 시장 현황

- �‌�(생산현황) ’15년 중국의 쌀 생산량은 207,000천톤(전년대비 1.9%↑), 전세계 쌀 생산량의 28% 차지, 우

리나라 쌀 생산량의 약 48배 해당

      * ‌�주로 장립종인 인디카쌀(’14년 기준, 66%)을 재배, 한국산과 같은 중단립종 자포니카쌀은 동북3성 등 

일부지역에서 재배

- ‌�(수입현황) ’14년 중국의 쌀 수입량은 450만톤이며, 이 중 한국산 쌀이 해당되는 중단립종은 875톤으로 

전체 쌀 수입량의 0.02% 차지

        * 주 수입 쌀인 장립종은 베트남(53%)·태국(28%), 중단립종은 대만·일본으로부터 수입

        * 수입비준 국가 : 태국, 우루과이, 파키스탄, 베트남, 일본, 캄보디아, 인도, 대만, 한국(추가)

- (수입관세) 쌀 수입 시 쿼터 내 물량은 1%, 쿼터 외 물량은 65% 관세를 적용받음

- (수입쿼터) 중국의 쌀 쿼터는 매년 532만 톤 내외 

      * ’04년 쿼터제 시행 이후 변동 없음

      * ’15년 쌀 수입쿼터 물량 : 532만톤 (장립종 266, 중단립종 266)

 시사점

 ‌�중국 쌀 수입시장은 장립종의 경우 수입이 많은 상황인 반면 한국산이 해당되는 중단립종은 시장수요가 

적어 쿼터를 채우지 못하고 있음

  - ‌�기존에 중단립종을 수출할 수 있던 국가는 일본과 대만 뿐이었으나 중국산 대비2~3배 이상 비싸고,  

중국 동북지역의 중단립종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임

     * 중국산 : 일반 1~1.2불/kg, 고급 2.5~3.5불/kg / 대만산 : 5~13불/kg / 일본산 : 8~18불/kg

 ‌�한국산 쌀 소매가격은 4.5~8.0불/kg로 추정되며 중국산에 비해 여전히 비싸지만, 맛과 품질이 우수하고 

일본산보다 저렴한 고급 쌀 시장 타겟 수요확대 기대

  - ‌�추정가격 중 물품가격(1.5~2.0불/kg)을 제외하면 통관 및 수출입 유통에 소요되는 고정비용이므로 생

산비를 낮춰야 가격경쟁력 제고 가능

 교민시장·고급 한식당 우선 공략, 점차 현지인 마켓·일식당 등 수요처 확대 필요

  - ‌�대규모 한인타운이 조성되어 있는 베이징 왕징·상하이 홍췐루 등을 비롯해 국내 기업이 활발히 진출

해 있는 광둥성·산둥성 등을 우선 타겟 지역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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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중국 광동 검역국 수출입상품 품질 인터넷 조회 서비스 최초 시행 

  주요내용 

 ‌�‌�2016년 1월 1일부터, 광동 스마트검역세관 웹사이트에서는 중국 최초 수출입상품 품질 인터넷 조회서비

스가 정식 시행됨. 소비자는 CIQ추적 APP으로 상품포장에 부착된 Z-CODE를 스캔하여 화물명칭, 검

역증서, 원산지증명서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적용 초기에는 난샤세관으로 수입되고 있는 일부 국

제전자상거래 제품, 사전포장 수입식품 등에 대해서만 조회가 가능하며 추후 점차적으로 조회범위를 확

대하여 최종적으로는 수출입상품전체를 포함할 예정임

ㅣ웹사이트 : www.gdeciq.gov.cnㅣ

 ‌�스마트검역세관은 광동검험검역국이 인터넷과 검험검역을 베이스로 하여 성실관리, 리스크관리를 이념

으로하여 설립한 권위있는 플랫폼으로 수출·입한 상품의 생산, 검역, 물류, 판매, 소비자 반응 등 데이

터정보를 포함함. 광동 스마트검역세관 플랫폼을 통해 수출·입상품의 품질 안전정보, 원산지정보, 물류

정보의 통합이 가능하며 해당 사이트에서는 품질 정보 및 원산국에서 발행한 품질증명서등의 정보를 수

집하여 소비자 조회를 제공함

 ‌�광동 스마트검역세관은 공공서비스 웹사이트로 소비자 및 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정보조회 서비스를 제

공하여 소비자 정보와 정보 추적데이터 공개, 상품 품질정보의 빅데이터 연동을 실현함. 해당 웹사이트

를 통해 유동적으로 품질정보, 기업, 상품의 경고 및 블랙리스트 등의 발표와 기술표준서비스를 제공하

여 방대한 정부데이터를 효율성있게 관리하여 응용가치를 높일 예정

 시사점

 ‌�중국 내 통관, 검역등의 불편한 절차 및 조회에 대한 개선요구가 증가하면서 스마트화 시대에 맞추어 중

국 전역에 편의성을 중시한 인터넷 조회등의 온라인 검색사이트가 발달하고 있는 추세로 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출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이트의 숙지 및 정보 공유등이 필요함

지구촌 리포트ㅣ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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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호주 유명 헬스케어 브랜드 중국 기업에 매각 추세 

  주요내용

 ‌�호주의 유명 기능식품 업체인 Swisse社가 작년 9월경 중국 광저우 Biostime(허셩위엔) 社에 76.76억 홍

콩달러라는 거금으로 주식의 84%를 매각한 이후 최근 호주 최초의 스킨케어 생산이라는 독보적인 브랜

드 위치를 가지고 있으며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유아식품등의 개발, 연구 ,제조, 유통 관리가 가능한 종

합기업인 Nature’s Care社 역시 최근 비타민 보조제 및 유아분유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시아 시장의 트랜드를 주시하여 지분 매수가 가능한 업체를 찾고 있는 중

 ‌�Nature’s Care社는 최근 JPMorgan 및 호주 유력 금융컨설팅사인 Ord Minnett를 주식매수 관련 고문

으로 확정하여 중국투자자의 지분매수를 기대하고 있음

 ‌�Nature’s Care社의 신규공장 설립은 내년(2017년) 1월 생산량의 3배 달성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Nature’s Care社의 경우 지속적인 유아분유 개발에 집중하여 90%의 제품을 향후 중국에 판매할 예정 

ㅣNature’s Care 社 전경ㅣ ㅣNature’s Care社 내부(무균설비)ㅣ ㅣ호주정부 인증 유기농인증 마크ㅣ

    * ‌�광저우 Biostime의 2014년 매출액은 인민폐 47.32억 위안으로 그 중 영유아 조제분유의 매출액은 39.82억 위안 

달성, 전체매출의 84.1%차지

 시사점

 ‌�중국의 막대한 자금력으로 호주를 포함한 유명 헬스케어 브랜드 인수합병 추세를 보면 향후 중국시장의 

건강기능식품 및 유아식품등에 대한 기술력, 브랜드 마케팅, 가격 경쟁력 등으로 인해 해당 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따라 관련 수출업체에서는 대 중국 시장의 공략을 

위해 신규제품 개발 ,론칭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중점을 두어야 함

지구촌 리포트ㅣ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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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Japan
2-1 일본 농산품 수출 확대 위한 검역 협상 강화

  주요내용 

 ‌�일본농림수산성은 일본의 농산품 수출 강화를 위해 환태평양경제연계협정(TPP) 참가국과 동식물 검역 등

의 수출 조건 협의에 들어갈 예정으로 국가별 수요가 전망되는 품목을 집중적으로 교섭 할 방침임 

 ‌�TPP체결로 수출 농산품 98%의 관세가 철폐되지만, 실제 수출을 위해서는 해당 수출 상대국과 별도로 식품 

안전에 관한 수출 조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TPP교섭 합의를 통해 농림수산성은 말레이시아를 닭고기 수출 중점국으로 지정했음. 연내에 시작되는 교

섭에서는 농장의 조류독감 발생여부 가공시설에 냉동 설비 등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와 같은 수출조건

의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 하게 됨

   【 TPP참가국과 검역협상 추진현황 】

구분 상대국 현재 관세 TPP발효후 관세 검역협상 현황

닭고기 말레이시아 일정량까지 20% 즉시 철폐 연내 협의 개시

배 베트남 9.1% 2년후 철폐 내년 협의개시

소고기 페루 17% 11년후 철폐 협의 중

돈육 미국 1.4센트까지/1kg당 즉시 철폐 협의 중

분유 캐나다 9.5% 즉시 철폐 미정 

 ‌�말레이시아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이슬람 교도가 많고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TPP협정은 수입 

닭고기의 20%관세를 발효시에 즉시 철폐하도록 되어 있어 일본산 닭고기의 수출확대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베트남과도 현재 수입금지 품목으로 되어 있는 배, 귤 등의 과실에 대해 내년에 협의를 진행 할 예정임.  

베트남에서 안전성이 인정되고 있는 농약을 사용하는 등의 수출 조건을 협의 하게 됨

 ‌�‌�농림수산성은 돼지고기에 대해서 1kg당 최대 1.4센트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미국과 TPP합의를 염두에 

두고 이미 금년 3월부터 협의를 시작한 바 있음�

 ‌�페루 및 칠레와도 1월 이후, 소고기 수출조건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시장 규모와 일본산 농산품의 

수요를 주시하면서 각국과 교섭을 진행 할 예정임

 ‌�일본 정부는 2020년까지 농림수산물의 수출액을 현재의 1.6배에 달하는 1조엔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내걸고 

있음. 인구 감소로 국내시장의 축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해외 수출 의욕이 있는 농가와 농업법인을 지원하

여 수출액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

 시사점

 ‌�일본정부는 TPP 체결후 국내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각종 자금 지원 정책과 함께 

검역협의에 적극 대처함으로서 수출확대를 도모할 예정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더라도 식품안전 및 검역조건등은 비관세장벽의 일종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국가간 

개별 협상을 통해 장벽을 해소하지 않으면 안되며, 특히 이러한 조건들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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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리포트ㅣJapan

2-2 2016년 일본 나카쇼쿠(中食)시장 전망

  주요내용 

 ‌�한국의 가정간편식과는 사뭇 다른 일본의 나카쇼쿠(中食)

  - ‌�나카쇼쿠(中食)란, 외식(外食)과 가정에서 조리하는 내식(内食)의 중간이라는 뜻으로 기 조리된 테이
크아웃 식품으로 소자이(惣菜)라고도 불리며 냉동식품, 냉장식품, 레토르트 식품, 전자레인지 식품 등
은 제외하고, 슈퍼마켓 백야드에서 직접 조리 가공한 샐러드, 튀김, 반찬류 등 장기 보존이 어렵고 구

입 당일부터 수일 이내에 소비해야 하는 식품으로 최근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가정간편식(HMR)’과

는 다소 그 범위에 다소 차이가 있음

 ‌�이미 일본 소비자의 생활 속에 자리잡고 있는 나카쇼쿠

  - ‌�나카쇼쿠의 업태별 점유율을 보면 매년 식품슈퍼와 편의점의 점유율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세대

를 불문하고 여러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수요가 높아 일반적인 식품의 소비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일본 총무성 통계국의 ‘조리식품 지출액’ 가계조사에 따르면 계절별, 행사별 나카쇼쿠의 구입동향에서 

조리식품 전체 지출이 12월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7~8월이 높아 연말과 여름의 지출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품목별 : 장어구이는 일본에서 더운 여름철 보양식으로 먹는 습관이 있어 7월, 8월이 압도적으로 높음. 

닭꼬치는 7~8월 여름의 수요가 높아 맥주의 안주로서의 수요가 많다고 추측되고 있음. 이 외에 계절별 

행사별에 따른 수요가 높은 품목은 초밥, 오세치(일본의 설 요리)가 있음

 ‌�지속적으로 영역을 넓혀갈 것으로 전망

  - ‌�나카쇼쿠시장은 일상적으로 구입하는 비중이 70%에 달하고 특히 급속도로 증가하는 고령자에 대해서

는 외식보다 접근하기 용이하다는 점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시장임

  - ‌�소비자의 구매동향을 보면 계절별, 행사별 구입상품에 차이가 있어 일상적 상품과 비일상적인 상품과

의 차이를 소비자에게 소구해 나가야 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조리기술

의 발달과 소비자의 식스타일의 변화 등으로 나카쇼쿠 상품의 범위(정의)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시사점

 ‌�앞으로는 소비자의 식생활에 맞춰 쉽게 소비할 수 있다는 편의성뿐만 아니라 2015년 유행한 편의점 도

넛, 원두커피와 같이 상품의 차별화, 품질에 대한 추구도 필요할 것임

 ‌�나카쇼쿠 수요는 계절과 행사에도 큰 영향을 받으며, 일본의 식문화와 식습관에 주목하여 이에 맞춘 한

국 식품 및 이를 위한 식재료의 제안 및 홍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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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리포트ㅣIndonesia

3 Indonesia
3-1 2016년 인도네시아 유통업계 성장 이어갈 것 

 ‌�인도네시아 유통협회(Aprindo)는 2016년 소매업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10 ~ 15 % 증가 할 것이라고 예측

  - ‌�Aprindo 측은 2015년 총매출이 전년 대비 7 ~ 13% 증가한 180조(15.6조원) ~ 190조(16.5조원) 루피아

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

  - ‌�2016년 총매출액은 198조(17.2조원) ~ 218조 5,000억(19조원) 루피아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

  - ‌�2015년은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자의 구매력 저하가 발생해 판매량이 부진했지만 4분기 들어 회복세를 

보여 2016년 회복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

 ‌�인도네시아 쇼핑몰경영자협회(APPBI)는 동부 자바 주 수바라바야에 2020년까지 최소 쇼핑몰 5곳이 개

업할 것이라고 밝히고, 수라바야 소매업계에서 세입자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

  - ‌�APPBI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이미 수라바야 쇼핑몰의 입주율은 80% 이상을 기록했으며, 이 중에

는 입주율 100%를 기록한 곳도 있음. 이에 따라 새로운 쇼핑몰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고 협회 측은 설명

     * ‌�인도네시아는 날씨가 덥고 교통이 불편하여 쇼핑몰 중심 문화를 형성하고 있어,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주말이나 

여가시간을 쇼핑몰에서 보내며, 대형 쇼핑몰은 최소 1개 이상의 식품 유통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대형 식품 유통매장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1월 14일 자카르타 도심테러로 쇼핑몰 매출 하락

  - ‌�인도네시아 쇼핑몰경영자협회(APPBI)가 18일 밝힌 바에 따르면 사건 당일 테러범들이 자카르타 주

요 쇼핑몰을 공격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일부 쇼핑몰 중에는 임시 휴업에 돌입한 곳도 있었음. 

APPBI 관계자는 당일 매출은 20~30% 감소 예측

  - ‌�그러나 테러가 완전히 진압됐다는 경찰 당국의 발표가 있은 뒤 테러 다음날 쇼핑몰은 정상 영업에 들

어갔고 평상시 매출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남

     * ‌�이번 테러로 인해 테러범 4명 포함 총 8명이 사망하였으며 외국인(캐나다) 1인이 포함되어 있었음. 발리 등 

추가테러 계획이 있다는 소식이 신문/TV등을 통해 전해지면서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음

 시사점

 ‌�인도네시아 ’16년 경제 성장률은 ’15년 보다 높은 5.3%(세계은행)로 예상되며, 소매업 매출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또한 수라바야(제 2도시, 자바섬에 위치) 등 수도권 이외 지역의 유통매장 수가 

점차 늘고 있어, 현재 한국식품 지방 입점 확대를 위한 노력에 탄력이 받을 것으로 예상됨

 ‌�추가테러 소식으로 인한 불안감이 남아 있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테러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없을 것으

로 예상하고 있으며, 실제로 테러 다음날 유통업계 매출이 평상시 수치로 돌아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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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hailand

지구촌 리포트ㅣThailand

4-1 태국 대형식품 기업 CP그룹 현황과 할랄 식품수출 본격화

  주요내용 

 ‌�CP Group (Charoen Pokphand Group)은 1921년에 설립된 회사로 방콕 차이나타운에 개업한 종자상

에서 시작되었으며 중국에서 종자와 야채를 수입하고 홍콩으로 돼지와 계란을 수출하다가 가축사료 생

산 및 농식품 생산과 유통으로 점차 사업 확대

 ‌�세계에서 가장 큰 가금류육 생산 업체 중 하나이며, 주력 사업 분야로 농업, 식품 관련 사업, 소매업 및 

유통업, 이동통신 사업 등 세계 20여 개국에 생산시설 및 자회사를 보유하고 40여개국에 수출하고 있으

며, 한국에도 새우 완탕, 만두 등 지속적으로 수출 중  

 ‌�2014년 매출 4,260억 바트, 순이익 105.6억 바트, 직원수 30만명. 태국 재산소유 1위, 세계부자랭킹 58위 

기업 

 ‌�태국 내 약 8천여 개 편의점 매장을 소유한 Seven-Eleven 외 호텔, 식당 및 태국 전역의 수많은 자영

업자와 소규모 벤더들이 애용하는 도매 창고형 대형 슈퍼마켓 Siam Makro, 자체 브랜드로 만든 CP 

Fresh마트 등 식품 제조, 생산 외 유통업도 활발

[ CP 식품·외식업 브랜드 ]

 ‌�CP그룹은 태국의 할랄식품 수출의 대표적인 기업이기도 함. 닭, 오리 등의 가금류 및 냉동 새우, 냉동 즉

석식품 등 다양한 제품 수출, 무슬림 인구가 많은 말레이시아에 공장을 지어 할랄 식품 수출 본격화하고 

있음 

 ‌�2007년 처음 할랄 인증과 UAE의 수입허가를 받고 64톤의 가공 닭고기 제품 수출

 ‌�2012년 태국 외무부 선정 우수 할랄 업체로 지정 이래로 태국 외무부 초청으로 이슬람 및 중동 국가 미디어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주최하고 있으며 태국 내 할랄 공인 인증 기관인 동시에 세계 이슬람 협회가 인정하

는 기관인 Central Islamic Committee of Thailand (CICOT)의 제조 과정 인증으로 공신력을 더함

 ‌�2013년 9.1억불, 2014년 약 12억불 가량의 신선, 냉동 및 가공 닭고기를 두바이, 바레인 및 말레이시아 등 

아랍 국가에 수출

즉석 새우 완탕 닭고기 데리야끼 즉석 스파게티

         [ CP 대표 할랄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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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할랄인증 CPF 말레이시아 닭고기 공장ㅣ ㅣ할랄 인증 CPF 태국 닭고기 공장ㅣ

 시사점

 ‌�태국은 태국 정부의 할랄식품 투자기반 아래 이슬람 및 중동 국가와 간담회, 세미나, 할랄식품박람회 개

최 등의 정부 지원으로 할랄 식품산업이 확대 추세이며, 할랄 식품 제조 및 수출에 대표적인 기업인 CP

의 활동은 참고할만한 사례임

* 할랄식품박람회 개요  

1) World of halal in Thaifex 

- 주최 : 상무부 (주관 : Koelnmesse)

- 장소 : IMPACT Exhibition Center Bangkok, Thailand (기간 : 매년 5월 말경)

- 내용 : ‌�태국 최대 세계 식품 종합박람회(Thaifex) 행사 내 할랄 식품을 특화하여 대형부스와 쇼케이스를 박람

회 입구에 전시하여 식품관련 업체 및 국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식품 외 할랄 화장품, 의약품, 관광을 

위한 식품기술 소개, 할랄 세미나, 비즈니스 매칭 등 할랄 식품업계의 새로운 비즈니스 장 마련

ㅣ전시장 입구 할랄 대형 쇼케이스ㅣ ㅣ태국 총리 할랄 부스 방문ㅣ

2) Thailand Halal Assembly 2015 

- 주최 : ‌�The Halal Science Center, Chulalongkorn University, The Central Islamic Council of 

Thailand, The Halal Standard Institute of Thailand

- 장소 : Centara Grand at Central World Hotel (기간 : 매년12월 말경)

- 내용 : ‌�태국 내 할랄 행사 중 가장 큰 행사로, 할랄 식품 및 관련 제품 약 200개 이상 업체 부스 참가, 약 1만명 

방문자. B2B 비즈니스 매칭, 할랄 컨퍼런스, 무슬림 문화 공연, 태국 총리 연설, 할랄 캠페인 등 다양한 

행사 개최

3) Chiangmai Halal International Fair (CHIF:치앙마이 할랄 국제 박람회)

- 주최 : Chulalongkorn University’s Halal Science Center(협력 : 치앙마이주)

- 장소 : Chiangmai Hall Central Plaza Shopping Complex (기간 : 매년 2월 초)

- 내용 : ‌�태국 뿐 아니라 아세안 국가의 할랄 농식품, 가공식품, 악세사리 외 할랄 관련 제품 전시 외 약 200개 이상 업

체 부스 참가, 비즈니스 매칭, 할랄 세미나, 무슬림 문화 공연, 쿠킹쇼 등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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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Vietnam

지구촌 리포트ㅣVietnam

5-1 2015년 베트남 농림수산물 수출 감소

  주요내용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에 따르면 2015년 농업분야의 총 수출액이 301억4천만 달러로 2014년 동기 대비 

0.8% 감소했고, 2015년 농림수산물의 수입액은 230억5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5.5%증가했음

  - ‌�2015년 농업분야에서 70억9천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음

  - ‌�2015년에 캐슈너트의 수출은 수출물량이 328천톤에 달해 전년대비 8.3% 증가했으며 수출단가 상승으

로 수출액은 24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20.2% 증가함

  - ‌�후추의 수출도 수출물량이 135천톤에 달해 전년 동기대비 감소했지만, 수출액이 12억6천만 달러를 달

성하며 2014년 동기대비 5% 증가함 

 ‌�반면 쌀, 커피, 고무 등과 같이 주력 수출품목의 가격은 인하되어 커피(-28.1%), 고무(-14.4%), 차

(-7.4%), 쌀(-2.9%)의 수출액이 감소함

  - ‌�2015년 쌀 수출의 경우 수출물량이 670만톤에 달해 작년 동기대비 5.8% 증가했지만 수출액이 28억 5

천만 달러에 그치며 2.9% 감소함

  - ‌�커피 수출은 수출물량이 128만톤으로 2014년 동기대비 24.6% 감소했고 수출액도 25억 6천 달러에 그

쳐 28.1% 감소함

  - ‌�고무의 수출물량은 113만톤에 달해 전년 동기대비6.1% 증가했지만 수출액이 15억 2천만 달러에 그쳐 

작년 동기대비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015년 수출시장을 볼 때 베트남의 미국 수출은 2014년 동기 대비 23.81% 감소했으며 베트남의 한국과 

일본의 수출도 전년 동기대비 두 자리숫자의 수준으로 감소함

5-2 베트남 라오스에도 한국 신선딸기 입성

  주요내용

 ‌�라오스에 한국신선딸기가 수출된 적이 없었으나 2015년말 4천불을 시작으로 라오스에 딸기가 수출되기 

시작했음. 화물항공운송 노선이 없어 대량 수출은 어려우나, 여객노선을 이용하여 소량이 수출됨

  - ‌�한국산 딸기는 가격대비 그 맛과 품질이 우수하며, 현지평가 또한 매우 높아서 향후 라오스 딸기 수출

확대가 기대되며, 딸기를 시작으로 다른 신선농산물도 수출가능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

 ‌�한국산, 일본산, 태국산 딸기와 라오스산 딸기의 비교 평가

  - 비엔티엔 VIEW MALL 내의 RIMPING MARKET에 입점 되어 있는 딸기의 가격비교

단위 : LAK 

국  가 중     량 가    격 가격 / 100g

라오스 200g 90,000 45,000

태  국 200g 80,000 40,000

한  국 330g 130,000 39,394

일  본 250g 250,00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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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국가 딸기의 맛과 향의 특징 비교

국  가 맛 향 특징(외관)

라오스 신맛이 강함 거의 없음 크기가 불규칙

태  국 신맛이 강함 거의 없음 크기가 작음

한  국 당도가 높음 향이 우수함 크기가 불규칙

일  본 당도가 높음 향이 우수함 크기가 균일함

  - 한국과 일본딸기의 맛과 향은 비슷하나 일본 제품의 외관이 우수

  - 일본딸기는 딸기 개별 크기가 대부분 균일함

  - 일본딸기의 유통 판매가능 기간이 가장 김 (대략 냉장보관 후 14일)

 ‌�각 국가 딸기 사진

라오스 태국 한국 일본

 시사점 및 시장현황

 ‌�한국산 딸기의 가격과 품질 경쟁력이 종합적으로 가장 높음

  - 한인마트 내 한국산 딸기 판매가격 80,000LAK/330g으로 100g당 24,242LAK

 ‌�일본산 딸기와 같이 유통 판매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 모색 필요

  - 일본산 딸기의 경우 베트남을 경유하여 들어옴에도 스티로폼 박스에 포장하여 유통 판매 기간을 늘림.

 ‌�현지인들에게 생 딸기가 생소하고 가격이 높다고 인식되어 프로모션 등을 통한 인식개선 필요함

  - 일본산 딸기의 경우 입점한 마트와 협의, 매주 일정시간에 시식행사 시행중

 ‌�라오스 내 생 딸기 유통하는 곳이 현재 많지 않아 유통망 확보가 필요함

  - 라오스 내의 외국인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마트 등 수요처 확보가 필요함

 ‌�케익을 만드는 업소, 생과일 쥬스 가게 등 직접 적인 홍보를 통한 수요처 발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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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merica

지구촌 리포트ㅣAmerica

6-1 2015-2020 미국인들을 위한 식단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5년마다 미국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는 미국인들의 건강을 위

한 식단 가이드라인(guideline)을 공표함. 이 가이드라인은 현재 과학 및 의학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다

음과 같은 내용을 공표함

1. ‌�건강한 식생활 패턴을 따라라 : 건강한 식생활은 밸런스 된 식생활임. 평소에 식단 조절과 가벼운 운

동을 하는 것이 좋으며 무엇이든 무리해서 하면 건강에 해롭다

2. ‌�영양가가 풍부한 음식을 다양하게 섭취하라 : 다양한 음식을 섭취해야 우리 몸이 필요한 영양성분을 

채울 수 있음. 과일, 채소, 곡류, 유제품, 동물성 단백질, 유화는 우리 식단에 꼭 있어야 할 음식이다

3. �설탕, 소금, 포화지방은 검소하게 : 소금은 하루에 2,300mg 이하, 설탕은 1일 권장량의 10% 이하, 포

화지방은 1일 권장량의 10%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장한다

4. 건강식품을 선택하라 : 식품에 들어있는 성분을 알고 선택해야 한다

5. 주변 사람들에게 건강의 중요성을 공유하라

해산물 (1일 권장량) 채소 (현재 섭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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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악화되는 미국인들의 건강으로 인해 시작된 건강관련 캠페인 및 가이드라인을 통해 건강식품에 대한 관

심이 증가하고 있음. 건강식품은 단기적 트렌드가 아니라 미국인들의 식생활 문화를 변화시키고 있음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를 새롭고 건강한 이미지로 포지셔

닝(positioning) 하는 식품 제조업체들이 많아지고 있음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인지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한국이 갖추고 

있는 건강식품 문화를 미국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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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낱개 포장된 식재료ㅣ ㅣ낱개 포장된 식재료ㅣ ㅣ블루에이프런 홈페이지ㅣ

지구촌 리포트ㅣAmerica

6-2 친절한 집밥 해결 서비스

  진화하는 배달 서비스

 ‌�미국온라인 식품 쇼핑몰인 ‘프레시 다이렉트(Fresh direct)’와 온라인 유기농 슈퍼마켓 ‘굿에그스’의 신

선식품 배송 전문 서비스가 인기를 모은데 이어, 최근에는 조리식품 및 식사 배달 서비스가 확산되는 양

상임. ‘블루에이프런(Blue Apron)’등의 스타트업은 기존의 식료품 배송에서 진일보한 조리식품 및 식

사 배달 서비스 모델을 내세워 시장에 진입함

 ‌�뉴욕 소재의 반조리 식품 배달 스타트업인 블루에이프런(www.blueapron.com)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건강하고 손쉽게 끼니를 해결하고자 하는 바쁜 뉴요커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면서 그 성장가치를 인정받

아, 2015년 6월 월가로부터 1억3500만 달러(약 1,597억 원) 투자 유치에 성공. 기업 가치는 20억 달러(약 

2조 3,660억 원)로 인정받음

 ‌�클릭 한번으로 뉴요커들의 주 6회 저녁식사를 한 끼니당 약 10달러(1인분 기준)에 해결해주는 블루에이

프런은 매주 새로운 식단을 개발해 알맞은 양의(2인용, 패밀리)반조리 식품과 레시피를 함께 제공하고 

있음. 반조리 식단은 바쁘지만 스스로 요리를 하고픈 현대인의 니즈를 충족시키면서 현재 월 매출액은 

3000만 달러(약 336억 원), 월 평균 300만개를 판매하는 고속성장 중

 ‌�엄격한 기준으로 엄선된 친환경 식재료를 이용해 고객의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처리 작업을 통해 

반조리 식단을 생산하고, 신선도 유지를 위해 12시간 이내에 소비자 문 앞까지 배송됨. 특정요리에 필요

한 손질된 식재료와 조리법을 고객에게 배달해주는 서비스가 인기임. 신선한 식재료와 계량된 양으로 요

리할수 있으므로 누구나 어려움 없이 레스토랑 수준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음. 간편함과 웰빙을 추구하

는 뉴요커들에게 큰 만족감 제공

 ‌�푸드테크를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의식주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서비스는 바쁜 현대인에게 매력적으로 다

가옴. 특히, 식재료 배달 서비스는 소비자의 식단, 건강, 여가 및 문화생활 등 전반적인 라이프 스타일에 

변화를 가져와 앞으로 시장성이 기대되는 서비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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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urope

지구촌 리포트ㅣEurope

7-1 유럽, 음식물 쓰레기를 통한 환경보호 움직임 지속

  주요내용 

 ‌�프랑스가 2025년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50%로 줄이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혁신적인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이

고 있음. 지난 달 초, 프랑스 의회가 400㎡ 이상인 프랑스 내  슈퍼마켓이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품을 자선단체

에 기부하고 폐기처분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한 ‘음식물 쓰레기 금지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데 이어 올해

부터는 식당에서 손님들이 먹고 남긴 음식을 포장해가도록 적극 권유하는 캠페인을 실시하여 연간 710만 톤

의 프랑스 전체 음식물 쓰레기 중 15%에 해당하는 음식점 배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자 하고 있음

 ‌�‘미식의 나라’에서 ‘환경 보호의 나라’로 발돋움

  - ‌�2016년 1월 1일부터 하루 180인분 이상의 식사를 차려 판매하는 프랑스 요식업체(레스토랑, 바, 카페 

등)에서 손님에게 남은 음식을 포장해서 가져가도록 적극 권유하고 포장 재료를 제공하도록 권장하는 

캠페인이 실시되고 있음. 그러나 애초 다수의 매체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강제성을 띄는 것은 아니고 범

국민적 캠페인을 통해 업주 및 손님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몸소 실천하도록 장려하는 차원으로 실

시되고 있음

 ‌�‘도기백(doggy bag)’에서 ‘구르메백(gourmet bag)’으로 이미지 변신

  - ‌�앵글로색슨족과는 달리 프랑스인은 남은 음식을 싸가는 것은 식사예절에 어긋나는 것이며 특히 고급레

스토랑일수록 이를 음식 및 요리사에 대한 모욕으로 여기는 인식이 일반적이어서 포장문화가 정착하기 

힘들었으나 이러한 문화적 장애물을 극복하고 환경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프랑스 정부는 명칭을 ‘구르메

백’으로 바꾸고 ‘맛있는 음식, 집에서 마저 먹어요(Si c’est bon, je finis àla maison)’라는 슬로건을 선
보이며 기존의 비호감 이미지를 쇄신하고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시사점 

 ‌�소비자들의 다이어트에 대한 계획은 지속적으로 있으나 기존에 다이어트식품에 치중하던 트렌드에서 

좀 더 건강적인 면에 치중되어 균형잡힌 생활을 지향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함

  - ‌�기존의 다이어트식품은 칼로리에 대한 부분만 부각시켜,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다이어트식품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인식이 높아짐

 ‌�프랑스 유통업계 및 요식업계 등 전방면에 확장되고 있는 환경 보호의 움직임을 통해 한국농수산식품의 

유럽 시장 진출 시 제품의 내용 및 포장의 환경 친화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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